
현현장장탐탐방방

임임자자도도의의 숨숨어어있있는는 문문화화유유산산 찾찾기기

임자도튜립축제가한창이던 2008년 4월 25일, 튜립축제현장분위기를사진에담아두기위해임자

도에갔다가임자도에거주하는문화원회원들과잠시대화를나눌기회가있었다. 이런저런이야기를

나누다가문득이흑암리화산마을뒷산어디에새겨져있다는바위글씨에대해들은적이있는데, 아직

가보지를못했다는말을하게되었다. 임자면에서향토문화활동을하고있는박경구이사(신안문화원

임원)는“말나온김에한번찾아가 볼까”하고맞장구를 쳤다. 필자는“여름이 오기전에한번가보고

싶기는한데, 누구길을잘아는사람있을까요?”하고되물었고, 박경구이사는갑자기휴대전화를들고

몇사람에게전화를하기시작했다. 

“길을잘아는분이있다고하니, 한번가보세”

그렇게해서화산마을의바위글씨를찾아화산마을로출발했다. 마을입구에는화산마을에살고있

▲임자도 회원들과 길을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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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박석봉(이제는고인이되셨다), 박병철두문화원

회원이 나와 있었다.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보지못해찜찜해하던중이었는데좋은기회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주민들이 혼자는 찾

지못할것이라고해서확인을못하고있었기때문이

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왠지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

다. 문화유적을찾아다니다산길을헤매본경험이

많아서, 준비를하지 않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어서였다. 너무나 갑자기 산행을

하게 되어 복장도 갖춰지지않은상태였다.

길을잘알고계신다는박석봉어르신께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자신있어하셨다. 그렇게해서급조된네사람의특

별조사팀은유적을찾아오르기시작했다. 일행중에

박병철 회원이 톱과 가위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요

긴하게사용되었다. 

11991166년년화화산산마마을을 화화산산단단 조조성성

먼저마을뒤에조성된화산단에도착했다. 화산단

은임자면이흑암리화산마을에자리하고있다. 섬사

람들은인근섬에유학자가유배오면근처에거주하

는 섬 주민들이 학자가 유배 온 섬으로 찾아가 학문

을 배우기를 청했는데, 화산단은 그러한 섬 문화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이다. 조선말기 지도에 김

평묵이 유배오자 임자도 주민들이 지도까지 찾아가

학문을 배웠고, 그 사상적 스승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화산단’을 세웠다. 1916년 유림들이 사재

(私財)를 출연하여단(壇)을 세워이항로(李恒老)䤎기

정진(奇正鎭)䤎김평묵(金平默) 등을배향하였고, 1961

년에임자도유림인임행재(任行宰)䤎박종현(朴宗鉉)

䤎이학재(李鶴在) 등을 추가로 배향하여 현재 6위가

모셔져있다.

▲화산단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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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찾기로 한 바위유적은 이 화산단에 모셔진

인물 중 한 사람인 박종현 선생이 조성한 것이다. 아

직 여름이 오려면 멀었지만, 산길은 벌써 수풀로 우

거져있었다. 등산객의발길이미치지못하는곳이라

서 그런지 조그만 오솔길 조차 보이지 않았다. 산을

오를수록허리를펴고갈수있는공간이사라졌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라며, 찾을 수 있다

는자신감을보이던동네어르신도막상너무도변해

버린 길을 보자 당황해 하기 시작했다. 어째 느낌이

좋지않아, "어르신혹시여기와본지꽤오래되었나

요" 하고, 묻자 "18년만이여"하고답하셨다. 

44시시간간의의 사사투투 끝끝에에 발발견견한한 향향토토유유적적

순간다리에힘이빠지고, ‘찾기는힘들겠구나’하

는회의감도들었다. 가시덩쿨에살을찢기면서산속

을 헤매고 다닌지 3시간여가 흘렀을 때,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려갈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박석

봉어르신이 "죽기전에꼭한번은여기다시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양 왔으니까 꼭 찾아보세"하며, 일

행들을 독려하였다. 그 한마디에 오늘 끝장을 보고

내려가자는의기투합을하고다시힘을내었다. 다행

히 톱을 가져와서 이곳 저곳 길을 만들어 가며, 글씨

가 새겨진 바위를 찾아 다녔다. 저기 어디인것 같은

데, 바위 처럼 생긴 것은 나타 날 줄 몰랐다. 또 다시

한 시간의 시간이 흘렀고, 바위가 감추어져 있을 것

같은큰나무넝쿨이눈에들어왔다.

조심스레 바위 꼭대기에 올라선 박병철 회원이 넝

쿨들을 하나씩 제거하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찾았다. 장장 네 시간의 사투

끝에 발견한 것이었다. 경사진 곳에 있어 나무 넝쿨

을 벗겨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새겨진 글씨는“존화

양이(尊華攘夷)”네글자였다. 

최익현이 흑산도에 유배와서“기봉강산 홍무일월

(箕封江山 洪武日月)”이라는 글자를 천촌마을 암벽

에 새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자도의 마을 선비였

던 박종현 선생이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한일병

합이 이루어지자 이를 한탄하여 마을 뒷산의 바위에

이 네 글자를 새긴 것이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자부

심을표현한것으로생각된다.

▼톱으로 가시덩쿨을 잘라내는 박경구 이사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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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가적인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숨겨진 향토문화유산을 발견한 기분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힘은 들었지만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다. 다만, 유배인이었던 최익현 선생이

새겨 놓은 바위글씨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순수 임자도 사람 박종

현 선생이 새겨 놓은 바위글씨는 찾는 이가 없이 감춰져 버린 현실이 아쉽게 느껴졌다. 주민들은 이 바

위에글씨를새겼을때는산에나무가거의없어서마을에서산위의이글씨가보였다고전하고있다. 

향토유적을 찾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공감하고 힘든 탐방길을 함께 해준 임자도의 문화원 회원들(박

경구, 박석봉, 박병철)께지면을통해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 특히박성봉회원은불의의

사고로지금은고인이되셨다. 명복을빌면서이글을하늘에계신박석봉회원께바친다.

“유배인이 새겨놓은 유적은 유명한 문화재가 되
는데, 정작 순수 임자도 선비가 새겨 놓은 유적
은 존재감 조차 없는 것이 아쉬웠다.바위글씨를 찾은후 기념사진

▲존화양이 바위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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